과목명: 역사를 뒤흔든 과학


제1장 과학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역사 속에서 전쟁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전쟁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본 강의를 듣기 위해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와 원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소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와 연계하여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화학 무기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의 발전과 세계 대전 역사를 연계하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은 먼저 원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 생활과 가장 가까운 몇 가지 원소와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미량 원소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소들 중 염소 원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학의 발전과 무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2023년 6월에 개봉한 디즈니와 픽사 애니메이션인 엘리멘탈은 원소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불, 물, 공기, 흙 네 개의 원소들이 등장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불, 물, 공기, 흙 이 네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소들은 네 가지 성질 차가운, 따뜻함, 건조함, 습함에 의해 서로 바뀔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4원소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18세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의 오류가 알려지게 되고 라부아지에라는 학자는 4원 소설을 부정하고 30여 종의 원소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원소의 이야기는 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원소란 어떻게 정의 될까요?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다시 말해 가장 간단한 물질의 형태로 그들만의 고유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물을 예로 들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고 이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게 됩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원소는 산소가 약 65%, 탄소 18%, 수소, 질소, 칼슘, 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미량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량 원소는 사람의 몸 안에 아주 적은 양만 존재하지만 생명과 관계 되어지는 인체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원소 들입니다.
또한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보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철, 칼슘 등 다양한 원소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바로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불꽃 반응입니다.
각각의 원소들은 그들만의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은 금속 원소들의 이름들입니다.
보는 것처럼 각각 고유한 색깔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데요.
리튬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그리고 구리는 청록색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과학 원리를 활용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불꽃놀이 입니다
또는 라면 국물이 넘칠 때 불꽃색이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이러한 것도 원소의 불꽃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라면스프 안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이 가스 불과 만나 노란색으로 가스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